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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  :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을 불안정성의 종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류하고 수술 후
방사선학적,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재료  및 방법  :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을 불안정성의 종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류하고
수술 후 방사선학적,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결과  : 임상적으로 MVAS 및 KODI는 술 후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
으나, I군과 II군간에 임상증상의 호전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
다.(P>0.05) 방사선학적으로 I군과 II군에서 각각 전위 정복 소실율은 3.8%, 3.9%, 요추
분절각 복원 소실은 2.6°, 2.7°, 골유합율은 87%, 80%로 I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
으나 비교군간 유의성은 없었다. 추간판 높이 복원 소실은 I군과 II군의 비교에서 각각
2.8mm, 3.1mm로 II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며(P=0.045),
합병증은 척추경 나사이완이 II군에서만 3례 나타났으나, 임상적 결과와의 연관성은 보이
지 않았다
결론  :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I군과 II군 사이에는 수술적 치료 시행 후 임상적, 방사
선학적으로 그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사료되나, 추간판 높이의 복원 유지에 통계학
적으로 비교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위의 정복에 각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
료된다. 합병증은 II군에서 I군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임상적 상관 관계는 없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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